
三息工巧技術緣務 樂作世間工匠技術醫方
禁呪卜相書樉算計等事
세번째는세간의기술적인일을쉬어야한

다. 출가인이라면세간의기술을익히지않아
야하는데, 무술을배운다든가기계조작등을
연구하는 것을 세간적인 기술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비법을
연구한다든가 사악함을 금지하는 주술을 외
워서병을치료한다든가하는것은삿된주술
이지불교의진실한가르침이아니다. 
또한사주와관상을보는등운명을점치는

일은모두가도업을방해한다. 재가인이생활
을해결하기위해서이런일을하는것은어쩔
수없지만불교를배우는사람이라면어떤일
이있어도하지않아야만한다. 왜냐하면수행
인이이같은일을하면마음이산란해지고오
로지 세간적인 욕망만 일어나 도를 이루기가
매우어렵기때문이다. 
이를 두고 옛날 큰스님들은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일을 버리면 하나의 망상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분야의 망상을
제거하면 한 분야의 근본지혜를 증득하게 되
고한분야의경계를제멸하면한분야의법신
을 증득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광명이 일어
나면 어둠이 소멸되고 어둠이 일어나면 광명
이소멸되어광명과어둠이서로함께하지못
하는 것과 같고, 물과 불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이치와도같다. 

四息學問緣務 讀誦聽學等悉皆棄捨 此爲息
諸緣務
네번째로학문에관한일을쉬어야만한다.

학문의 근본은 지식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므
로박식하게보고널리듣는것이며이를따라
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미 불
교를 배웠다면 세간의 학문을 멀리 버려야만
한다. 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 등
문장짓는일과과학이나철학등을연구하는
모든것을포괄해서하는말이다. 
출세간인이라면 세간의 학문뿐만 아니라

출세간경전까지도버려야만한다. 예를들면
독송하는경전이나논서혹은강의를듣는것

까지도모두쉬어야만한다는것이다.  
세간학문은 유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

려야겠지만출세간학문은무루무위법으로서
구경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
에세간학문과똑같이버려야만하는것인가.
그것은현재하고있는일이학문을공부하는
데중점을두는것이아니라수행을하는데중
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단지 견해가 분명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경

전강의를듣고이치를밝혀야하지만 이미견
해가열린이후에는일체견해를모두다버리
고 실제 수행에만 정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행하기가 쉬워 기로에서 헤매는 어리석음
을면할수있기때문이다. 
가령 수행인이 언어 문자에만 집착하고 진

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끝내 바다
에들어가서모래를세는것과같은어리석음
을 면치 못한다. 또 그림속의 떡은 주린 배를
채우지못하는것과도같다. 
선종에서 오직 화두만 관조하면서 단도직

입적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유가 일 많은
데서오는병통을면하기위함때문이다. 

所以者何樎多緣務則檧道事廢心亂難攝
왜냐하면 일이 많으면 마음이 얽매여 도를

수행하는일이장애가되기때문이다. 아는것
이많으면망상도역시많아져마음을수습하
기힘든문제가야기되는것이다. 
분명히 알아야할 점은 경전을 독송하고 강

의를듣는등불경을배우는일은멀리해야하
는데, 이문제를결코오해해서는안된다. 
도를 깨닫는 법문은 비록 팔만사천 방편문

이라고는하나그모두에는각각정수행과보
조수행이있다. 예를들어법화경을독송할경
우 그것 역시 지관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화경 독송이 정수행이 되고 예
불ㆍ참회등은보조수행이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관으로서 정수행을 삼

았다면그나머지모든방편법문은다보조수
행이된다. 따라서정수행을전일하게하면서
잡다한것이섞이지않게하는것이수행에큰
도움이된다는것을명심해야만한다.

第五近善知識善知識有三一外護善知識經
營供養善能將護檧人不相惱亂
이상으로네가지인연에대한설명은끝내

고마지막으로다섯번째선지식에대한인연
을설명하기로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선지식은 도를 얻

는 전체의 인연이다”라고 하셨다. 선지식은
일체중생의병통을알고일체중생의병을치
료하는약까지도잘안다는의미이다. 이것은
이른바병을알고약을알아서병에따라서약
을 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예를 들면 아사
세왕이 기파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에
게 귀의하고 통렬한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하
였는데, 이는마치어린아이가부모를의지해
서올바르게자라는것과도같다. 따라서선지
식을잠시도떠나서는안된다. 
선지식에는세종류가있는데첫번째는외

호선지식이다. 외호는‘외부에서 옹호한다’
라는뜻인데, 외면에서옹호하여훌륭하게도
업을성취하도록도와주는것을말한다. 후학
을위해서지극한마음으로필요한의복과음
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없도록해주어야만한다. 
또 갖가지로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외호를

‘경영을한다’고말하기도하며, 훌륭하게사
랑하는 마음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수행하
는사람스스로가번뇌를일으키지않고역시
타인들까지도혼란하게만들지않는다. 

二者同檧善知識共修一道互相勸發不相擾榽
다음으로함께수행하는선지식이다. 이는함

께참여하고함께수행하며함께공부하고함께
하나의도를닦으면서피차가함께지관을닦아
서로가서로를돕고연마해주고경책하고바로
잡아주는도반같은선지식을말한다. 
한배를타고가는사람과같은의미인데, 이

를 두고 옛날 큰 스님들은 말하기를“스승을
구하는것이도반을구하는것만못하다”고하
였다. 이는진실한말이라고하겠다.

三者敎授善知識以內外方檢禪定法門示敎橳
喜樍明五種緣務竟

세 번째
로 교수선지
식은 교도를
하는 스승을 말
한다. 이는교도를
함에있어서훌륭한
방편으로 교화하여
내외신심을 조복받고
선정법문을분명하게교
시하여 수행자가 큰 이익
을얻게하는선지식을말한
다. 교수선지식은 오음(五陰)
을 타파하고 오탁(五濁)세계를
초월하고 일체마구니 경계까지
도모두다명료하게통달한다. 
예를 들면 지자대사께서 법화경을

오묘하게깨우치자그의스승인남악대
사께서말씀하시기를“그대가아니면법
화의의미를깨닫지못할것이고, 내가아
니면그대의견처를알수없을것이다”하였
다. 이것이바로선지식의이익된처소이다. 이
는“산아래길을알려면그길을지나온사람에
게물어보라”고한이야기와같은맥락이다. 
총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관을 닦는다

면 외호하고 경책하고 지도해주는 선지식이
가장요긴하다는점이다. 
이상으로다섯가지종류의갖추어야할인

연을밝히는일은모두끝났다.    
■중앙승가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2) 변집견(邊執見)
모든유정들은‘아’와‘아소’에대해굳게집

착하면바로그집착을따라서그것은단멸이
다또는상주불변이다하는두가지견해중그
어느한쪽의편견을일으키게됩니다. 이와같
이단견(斷見)과상견(常見)중에어느한쪽만을
집착하는 견해를‘변집견’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견해를 한번 일으키면 단상이변(斷常二
邊)을떠난중도행(中道檧)을장애하여번뇌생
사의고통에서끝내벗어나지못하게됩니다.
유정들은그동안자신들이집착했던‘아’와

‘아소유물’이어느일정기간존재하다가소멸
하게되면, 그것은영원히사라지고다시새롭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견을 일으키게 됩니
다. 이같은견해를한번일으켰다하면세간
과 출세간의 모든 인과율을 완전히 무시하면
서 무소불위의 악행을 거침없이 자행하게 됩
니다. 이때문에모든악한견해가운데서도특
히이견해를주의해야만합니다.

다음으로그동안실재라고집착했던‘아’와
‘아소’의 모든사람이나법은그 모든사물들
이 어느 일정기간이나마 잠시 머무는 모습을
볼 경우 그것은 영원히 상주불변의 존재라는
상견을일으키게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사물이 잠시 일정기간이

나마 실제로 머문다는 견해만 일으킨다 해도
이도 역시 상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실체
가 있어서 머문다는 생각까지도 이미 상주하
여 일정 기간이나마 소멸되지 않는 실제법이
기때문입니다.
불교에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비단

비상(非斷非常)을 올바른 중도행이라고 합니
다. 중도행은사성제(四聖諦) 가운데서도제(道
諦)로수행해들어갈수있는자만이그실천행
이가능할것입니다. 
수행인의 궁극적 목표는 단상이견(斷常二

見)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행의 실천을 통해서
세간인과율인고제(苦諦)와집제(集諦)를끊고
출세간의인과율인피안열반으로들어가이고
득락(檁苦得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불열
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제중도행(四諦中道檧)
을변집견이가로막기때문에이점을주의깊
게관찰해야할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번뇌의종류-악견(惡見) ②

쉽게풀어쓴
불교 기본교리

송찬우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구연(具緣) 

아는것이많으면망상도많아져
세간잡기멀리하고출세간학문까지도버려야

단견ㆍ상견중어느한쪽만집착

단상이변떠난중도행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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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운문승가대학 입학생 모집
본승가대학에서는다음과같이신입생을모집합니다.

운 문 승 가 대 학 학 장 명 성

2008년도 신입생 입학 시험 공고

자 격 : 1. 2007년가을수계자까지
2. 타승가대학생인경우1년이상휴학한스님

모집인원 :사미니과00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대학소정양식) 

2. 은사스님추천서
3. 본인사미니증(승려증) 사본및은사스님승려증사본
4. 본인법명도장및반명함판사진(장삼만의착용) 2매
5. 건강진단서 (3차의료기관종합병원·대학병원발급用)
6. 최종학력증명서

준 비 물 : 만의, 장삼, 동방,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볼펜, 화이트)
(복장은반드시사미니의제착용, 구족계수지자는제외)

도착일시 : 2008년 1월 26일(음력12월 19일토요일) 오후4시까지
시험일시 : 2008년 1월 27일(음력12월 20일일요일) 오전7시
교 통 편 :대구남부버스정류장에서오전7시~오후7시수시운행(운행간격1시간)

사전전화접수는받지않습니다. (도착순서대로접수)

※입학시험모집공고에관한자세한사항은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
운문사홈페이지(www.unmunsa.or.kr)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운문승가대학 제44회 졸업식

일 시 : 2008년1월21일(음12월14일월요일)  오전10시

장 소 : 호거산 운문사 대웅보전

졸업인원 : 총 50명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 성
합장

호거산 운문사 주지 진 성


